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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예배 설교노트 – 시가서 시리즈 (5)                                    설교자: 김영목 목사 
 

“전도서 – 인간의 본분: 하나님 경외, 계명 준수 (전도서 12장 13-14절) 

ㅁㄴㅇㄹ  

● 저       자: 여러가지 견해가 있다. 전통적으로 다윗의 왕인 솔로몬 왕으로 보는 견해가 우세하다. 그러나 학자들에 따라서는 다윗 

혈통의 다른 후손으로 보기도 하고, 후대의 실존 인물로서 솔로몬 왕의 페르소나를 빌려 이스라엘을 가르친 자로 보기도 

한다. 이런 다양한 견해가 나타나는 이유는 전도서에서 저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고, ‘솔로몬’이란 이름이 

단 한 차례도 언급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종교개혁자 마틴루터는 전도서의 저자가 솔로몬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마틴 

루터는 솔로몬 시대 이후 한 사람이 ‘헛된 것을 좇다 죽은 솔로몬 왕을 생각하며 전도자를 솔로몬으로 이해하도록 쓰여진 

책’이라고 보았다. 또 다른 성경학자들은 후대의 사람들이 이 책에 권위를 더하기 위해서 지혜자의 대표격인 솔로몬을 

내세웠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전도서는 독자들에게 ‘전도자’가 솔로몬으로 이해되도록 글을 쓰고 

있다는 것이다. 전통적인 견해를 따라 전도서의 저자가 솔로몬이라고 본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전도서에는 최소 두 명 

이상의 저자가 등장하고 있다. 서론과 결론 부분을 썼고, 전도자를 3인칭으로 언급하는 익명의 저자, 그리고 본론 부분에 

나타나는 1인칭 시점으로서 전도자이다. 3인칭으로 글을 쓰는 익명의 저자를 ‘프레임 서술자’ 혹은 ‘액자 밖의 저자’라고 

부른다. 

 

● 화자에 따른 구조  

1, 서론 (1:1-11) “삶이란 무엇인가?” (3인칭 관점으로 전도자를 언급함) 

                    2, 본론 (1:12-12:7) “삶은 허무한 것이다.” (1인칭 관점으로 전도자를 지칭함) 

                    3, 결론 (12:8-14) “허무한 삶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3인칭 관점으로 전도자를 언급함) 

 

●기록목적: 전도서의 저자는 “하나님과 무관하게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세우려는 모든 방법을 전도자를 통해 무너뜨리려 하는 방법”을 

쓰고 있다. 즉, 우리가 결국 의미 없이 사라질 것들에 애를 쓰며, 감정을 허비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전도자를 통해 현실에 

대해 엄중한 교훈을 주는 것이다. 특히 서론과 결론에 각각 기록되어 있는 ‘시간’(전 1:3-11)과 ‘죽음’(11:7~12:7)에 대한 

두 개의 시를 통해서 책의 전체적인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 전도서의 핵심 주제: ‘헛됨’ 

1. 헛됨으로 해석된 히브리어 ‘헤벨’ (לבה) 

                         1) 사전적 정의: 수증기, 연기, 안개, 숨, 바람 (구약성경에서 총 69번 사용되었고, 그 중 38번이 전도서에서 사용) 

          2) 전도서에 사용된 ‘헤벨’을 단순히 ‘헛되다’란 의미로 해석하면 본래의 핵심 개념을 놓치기 쉽다. 전도서에서 헤벨은 

인생이 얼마나 ① 일시적이며 찰나적인지 ② 인생이 얼마나 수수께끼 같고, 역설적인지 나타내고 있다.  

                         3) 인생은 잡힐 것 같아 보이지만, 막상 잡으려 보면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연기와 같다. 바람을 잡으려 함과 같다.  

 

                     2. 전도자가 자신의 경험으로 논증하는 허무함  

1) 지혜의 허무함 (1:12-18) 

2) 쾌락의 허무함 (2:1-3) 

3) 업적의 허무함 (2:4-11) 

4) 슬기, 어리석음의 허무함 (2:12-17) 

5) 힘든 노동의 허무함 (2:18-23) 

 

3. 본론을 기록한 전도자의 결론은?  

     1) 어떻게 살아도 ‘헤벨’일 뿐이다… 

     2) 지혜 유익을 주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우리 삶을 좋게 만들어 준다는 전제를 인정함 

     3) 그러나 여전히 인생에는 너무나도 많은 예외 사항이 있기에 그조차도 ‘헤벨’일 뿐이다. 

 

4. 서론과 결론을 기록한 익명의 저자의 결론은?  

     1)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 따라서,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 경외하는 것과 그의 계명을 지키며 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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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도서 내용  

1. 서론 (1:1-11) : 삶이란 무엇인가? 

1) ‘전도서’라는 책 제목의 유래 

1절에 “다윗의 아들 전도자의 말씀이라”에서 따왔다. ‘전도자’는 히브리어로 ‘코할렛’(תלהק) 이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설교자’, ‘회중 앞에서 말하는 자’, ‘사람들을 모은 자’란 뜻을 가지고 있다. (공동번역성경에는 ‘전도자’가 ‘설교자’로 변역됨) 

한글성경에는 ‘코할렛’을 ‘전도자’로 번역했던 교회 전통을 따라 ‘전도서’로 제목이 남게 되었다.  

 

2) ‘헛되다’(헤벨)로 시작해서 ‘헤벨’로 끝나는 책 

➊ (전 1:2)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➋ (전 12:8)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➌ 인생의 ‘허무’와 ‘헛됨’은 전도서 본론 안에서의 결론일 뿐, 전도서 전체의 핵심 결론은 아니다. (결론은, 전 12:8-14) 

 

2. 본론 (1:12~12:7) : 삶은 허무한 것이다. 

1) 경험으로 하는 논증 (1:12~2:26) 

➊ 지혜의 허무함 (1:12-18) 

➋ 쾌락의 허무함 (2:1-3) 

➌ 업적의 허무함 (2:4-11)  

➍ 슬기, 어리석음의 허무함 (2:12-17) 

➎ 힘든 노동의 허무함 (2:18-23)  

➏ 결론: 삶의 소소한 일상 가운데서 만족하라 

 

2) 관찰로 하는 논증 (3:1~6:12) 

➊ 불변하는 하나님의 계획 (3:1-22) 

➋ 불평등한 인생 (4:1-16) 

➌ 불충분한 인간 종교 (5:1-7) 

➍ 불충분한 부유함 (5:8-20) 

➎ 피할 수 없는 삶의 허무함 (6:1-12)  

 

      3) 허무한 삶에 대한 전도자의 조언 (7:1~12:8) 

➊ 지혜와 어리석음 대조 (7:1-14) 

➋ 중용의 지혜 (7:15-18) 

➌ 지혜의 힘 (7:19-29)  

➍ 권위에 순종 (8:1-9) 

➎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다 알 수 없음 (8:10-17)  

➏ 모든 사람에게 임할 심판 (9:1-6) 

➐ 인생을 즐겨라 (9:7-12) 

➑ 지혜의 가치 (9:13-18) 

 

4) 불확실한 인생에 대한 조언 

➊ 지혜의 특성 (10:1-15) 

➋ 왕과 관련된 지혜 (10:16-20) 

➌ 사업과 관련된 지혜 (11:1-6)  

➍ 젊은이와 관련된 지혜 (11:7~12:7) 

 

3. 결론 (12:8-14) : 허무한 삶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1) 익명의 저자가 전도자의 가르침처럼 인생은 헛된 것을 인정함 (12:8-10) 

2) 전도자의 가르침을 듣는 것이 중요함. 목자가 쓰는 끝이 뾰족한 지팡이와 같다. (12:11) 

3) 전도자의 말을 지나치게 받아들이게 되면 답을 알 수 없는 실존적 고민에 빠지게 됨을 경고(12:12) 

4) 해 아래는 허무하다. 그러나 해 위에 계신 분이 모든 행위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 간에 심판하실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는 길은 사람의 본분이며,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는 유일한 길이다.  

     (12:13-14) 

 

 


